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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1월 19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인터넷매체는 1월 18일(일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

민간전문가 18명 6급 심사관으로 선발
- 합격자의 60%인 11명은 이공계박사· 변호사

- 오는 3월 36명 추가 채용 …10명은 경단녀 등 시간선택제로 채용 -

□ 특허청(청장 김영민)은 이공계 박사,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18명을

6급 심사관으로 최종 선발했다고 18일 밝혔다.

○ 특허청은 지난해 다양한 경력의 이공계 우수인력에게 심사관

문호를 개방하고, 심사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

심사관의 자격요건을 5급에서 6급으로 조정하였고, 이번에 6급

심사관 채용이 처음으로 이뤄졌다.

□ 특허청 6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에는 총 422명이 지원하여

평균 2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, 박사 146명(35%), 석사 134명

(32%), 기술사 변호사 32명(8%) 등 우수한 이공계 인재가 대거 몰렸다.

○ 최종 합격자에는 박사 8명(44%), 석사 5명(28%), 변호사 3명(17%) 등이

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.

구분 계 경력6년
학위 자격증

박사 석사 기술사 기사+6년 변호사
지원자 422명 102명(24%)146명(35%)134명(32%) 14명(3%) 8명(2%) 18명(5%)

합격자 18명 2명(11%) 8명(44%) 5명(28%) - - 3명(17%)



○ 합격자 평균연령은 37세이며, 대체로 평균 8년이 넘는 전문분야

민간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.

○ 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5주간의 신규자

및 심사관 과정을 이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소양과 심사관

으로서의 직무역량 등을 갖추게 된다.

□ 강경호 운영지원과장은 “6급 심사관 제도 도입으로 자체채용이

가능해져, 기술 분야별로 필요한 심사인력을 조기에 적재적소에

충원할 수 있게 되었다.”며 “심사관의 자격요건을 6급으로 조정

했음에도 기존 인사혁신처의 5급 민경채(민간경력채용) 수준의

우수인력을 선발해 심사처리기간 단축과 심사 전문성 강화가

기대된다.“고 밝혔다.

□ 한편, 특허청은 오는 4월경에 6급 심사관 36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.

○ 이중 10명은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경력단절여성 등을 시간선택제로

채용해 정부의 고용율 70% 달성 및 시간선택제 채용확대 정책에

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.

붙임 : 특허청 공고 2014 - 134호(특허청 6급 국가공무원 경채시험 공고)


